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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ㅣ고려대학교바이러스병연구소

초대의글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바이러스병연구소장박만성입니다.

고려대학교 바이러스병연구소는 한탄바이러스 발견 50주년을 기념하여 『한탄바이러스 발견 50
주년기념심포지엄』을개최합니다.반세기전,고려대학교의과대학이호왕교수는세계최초로신
증후군출혈열의 병원체인 한탄바이러스를 발견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감염병 연구의 지평을 넓
히고세계의학사와바이러스학발전에중요한이정표가되었습니다.이에본연구소는그 학술적·
역사적의미를되새기고연구정신을공유하고자뜻깊은자리를마련하였습니다.

1973년설립된바이러스병연구소는한탄바이러스및서울바이러스발견, WHO출혈열연구협
력기관지정,한타박스백신및진단기술개발등감염병연구를선도해왔으며,이러한성과는병원
체규명을넘어진단과예방으로이어진매우중요한공중보건학적기여로평가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단지 과거의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고려대학교가 축적해 온 바
이러스 연구의 전통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한탄바이러스 발견은 우리 대
학의연구정체성을상징하는대표적업적이며,바이러스병연구소는그학문적유산위에서현재도
다양한 RNA 바이러스의 병원성, 전파, 백신, 항바이러스 후보물질 및 역유전학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번심포지엄을통해한탄바이러스와관련한 연구의역사와 현재를조망하고,미래 감
염병대응연구방향과국내외협력의가능성을함께모색하고자합니다.

공사다망하신 줄 아오나 부디 심포지엄에 참석하시어, 한탄바이러스 발견 50주년의 의미를 함께
기념해주시고,고려대학교바이러스병연구소의새로운도약을응원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바이러스병연구소장 박만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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